
육체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<갈라디아서5:16-26>
* 그리스도인이란 나무는 꽃과 잎과 멋진 나무 형태보다 잘 익은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, 그 
열매로 내 인생을 평가 받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심판이 여러 가지 있겠으
나 가장 큰 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입니다. 성령은 육체의 소
욕과 싸우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싸웁니다. 세계 방방곡곡의 전쟁보다 더 심한 것은 
일분일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변하는 우리 마음속 싸움임을 인정 하십시오. 그런 마음으로 
얼마나 마음을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사는지 돌아보십시오. 추수감사절 감사는 예배
와 헌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림이 진정한 감사입니다. 감사의 열매란 
하나님에 대한 성령과 전도와 사랑과 간증의 열매 등을 말하며 그 열매를 드림이 추수감사절
입니다.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열매가 있으며 그 열매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. 
오늘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지 못했어도 그 열매를 드렸으면 잘 하신일이며 드릴 것 아무것 
없어 눈물로 감사와 은혜의 열매를 드렸어도 잘 하신일입니다. 우리가 어떠한 나무이든 하나
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고 드리는 나무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. 

1)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소욕(16-18)
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의 약속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며 육체를 따
라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과 내 안의 육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. 그런데 성령과 육체가 항상 
싸우는데 성령이 내주하여 복음이 믿어지고 지유를 누려 감격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강해지
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넘게 잘 살아집니다. 성령의 도움이 있는 은혜를 소원하
며 기도 하십시오. 자유롭게 살되 육체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라는대로 살면 
이기심이라는 육체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.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야망과 양립할 수 
없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.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면 자유로운 삶을 아름답
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. 예배도 헌금도 찬양도 성령을 따라 헤야 합니다. 특히 헌금은 
세금이 아니라 청지기 신앙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믿음대로 하는 것이기에 내 마음이 기쁜 대
로 드리는 것입니다. 나는 오늘 감사와 성령, 간증과 회개, 의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
와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. 

2) 육체의 열매(19-21)
 우리들이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내 영혼이 심각한 것입니다.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
가는 것은 분명하나 유업을 받지 못함과 받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늘의 유
업은 세상순위의 차별이 아니라 비교 없이 내가 한 것만큼 받는다는 의미로 나는 나, 하나님
과 나의 일대일입니다.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살펴보면 음행은 사랑과 영혼의 통한 없이 쾌락
을 위해 동물적 본능으로 즐기는 것, 더러운 것은 악취를 풍기는 정신과 감정속의 좋지 않은 
분노와 죄악 영혼의 쓰레기, 호색은 과도하게 성에 집착하지만 기쁨과 만족이 없이 공허한 것 
우상숭배는 내가 만든 하나님과  신을 따라 영혼육을 팔고 괴로워지는 것, 주술은 마술쑈 같
은 조작하여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려는 종교행위, 원수 맺는 것은 미워하고 편집증적으로 증
오하며 끊어내어 결국 내가 내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, 분내는 것은 분쟁으로 정당하지 
않은 아주 살벌한 경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, 시기란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욕망과 부러움으
로 비참하게 만들고 당 짓는 것은 사랑 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함 속에 끼리끼
리 어울려 사랑을 채우는 것, 분열은 찢겨진 마음과 가정과 교회의 삶, 이단은 편협한 마음과 
왜곡된 영혼이 추구하는 상태, 투기는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, 술 취함은 통



제되지 않는 중독, 방탕함은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안에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뻔뻔하
게 살아가는 것입니다. 이 중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내 영혼과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여 
금식하고 기도해서라도 내 영혼을 점검하고 수술하여 여러분 하늘나라 창고에는 좋은 열매 알
곡으로 가득 차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

3) 성령님이 내주하고 복음이 충만하여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
 예배를 드리되 영과 죄와 잘못을 측량 받아 성령과 진리의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
에 치유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에 영혼육의 참자유가 있으며 영혼육의 참 자
유를 누리면서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종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에 사람들
이 알아주는 일 보다 알아주지 않은 일에 변함없이 헌신하고 좋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으며 
예수의 매력이 흘러 전도의 열매를 잘 맺고 삶에 고린도전서13장의 사랑의 열매를 삶으로 맺
으며 베드로후서1장의 신의 성품을 벽돌 쌓듯 쌓고 어떤 경우에도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을 하
지 않으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유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아버지의 유
업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이곳에서도 누리며 세상의 유업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크고 작
은 예수로 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죄와 죽음과 상처와 사단을 이기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
수 있습니다. 이 성령이 내주하고 복음이 충만한 믿음과 이 신앙이 회복되어 성령의 열매를 
맺은 것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고 성령을 따라 살되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신의 성
품의 열매를 맺어 가문과 교회와 기업에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
다.   


